
38 노동자가 만드는

성공회대 총장이 기후정의를 말했다
‘청소 노동자들은 빼고’

“성공회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권과 평화의 길은 기후변화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

후변화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부터 찾아옵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 김경문 성공회대 총장

2024년 2월 성공회대학교 김경문 총장이 했던 말이다. 그런데 성공회대학교는 기후 위

기를 핑계 삼아 성공회대학교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에코집중휴무(에코주간, 에코휴무)’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각각 2주간 학교

를 폐쇄하는 정책이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에코’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현

실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미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 노

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깎았다. 일일 노동시간 삭감, 금요 무급휴직까지 합쳐

지면서 2023년 방학 기간 청소 노동자들의 월급은 8~9년 전 최저임금 수준인 약 120만 

원이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성공회대학교에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다. 성공회대학교는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는커녕 소외시키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에코집중휴무 

임금 삭감이 전부가 아니었다. 에코집중휴무로 학교가 관리되지 않으니 학교 건물은 그

야말로 엉망진창, 아수라장이었다. 청소 노동자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부패해서 구더

기가 끓었다’, ‘한 번에 일을 몰아서 하려니 몸이 남아나지 않는다’,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져 포자를 마실까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곰팡

이를 지우고, 부패한 음식물을 치우고, 쓰레기가 넘친 쓰레기통을 치웠다. 2주 치 노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더해 평소 관리했으면 없었을 일들을 집약적으로 하려니 노동강도가 

올라간 것이다.

최보근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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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2024년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와 함께 청소 노

동자들의 에코집중휴무 전후 노동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하계 에코집중휴무가 

끝나고 2~3주 뒤 점심시간에 휴게실마다 찾아가 전체 청소 노동자 18명 중 15분께 설문

을 받았다. 설문 결과 에코휴무가 끝난 뒤 현저히 노동 강도가 늘어난 것이 관찰됐다. 응

답자들은 에코휴무 직후 2주간 평균적으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힘듦’을 호소했

고, 일부 청소 노동자들은 ‘마라톤하는 것 같은 힘듦’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청소 노동자분께서는 지하층에 물이 차고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올해도 쓰레기통에 구더기가 나왔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아르바

이트 청소 노동자를 투입했다더니 전부 보여주기식이라고 화도 내셨다. 학보사가 자신을 

인터뷰해 줬으면 할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중에서도 제일 충

격이었던 것은 복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동료가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였다. 왁스 

작업을 위해 에코휴무 기간 출근을 했는데 학교 폐쇄가 원칙이니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

찬가지라며 에어컨을 안 틀어 준 것이다. 청소 노동자를 학교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원래부터 성공회대학교 청소일은 힘들었다. 

에코집중휴무로 인해 노동강도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사실 성공회대학교 청소 노동자

들의 노동강도는 평소에도 이미 높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회대학교에서 퇴직자가 발

생하면 채워 넣지 않는 식으로 계속해서 인력 감축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이 감당

할 노동강도가 점점 늘어난 것이다. 심한 경우 10층 건물을 2명이 청소하기도 한다. 인력

이 적다 보니 일을 쉬게 되면 남은 동료가 일을 전부 떠맡아야 한다. 그래서 아파도 나와

서 일하고, 건강은 계속 악화된다.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 두통이나 눈의 피로, 불

안감, 전신 피로, 전신 근육통 등 건강 상태가 다른 사업장보다 압도적으로 나빴다.

청소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의도

적인 인력 부족이다. 그린워싱은 고명 같은 역할을 한다. 원래 기후 위기의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가혹하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

온다는 김경문 성공회대 총장의 말처럼 성공회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이미 기후 재난 최

일선 당사자이다. 그리고 이들을 기후 재난 맨 앞줄까지 밀어낸 것은 역설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다. 청소 노동자도 성공회대학교 구성원이고, 그 전에 인간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